
아산의 향기・2015년  겨울호  25

의학 이야기

1849년에 의사가 된 미국의 엘리자베스 블랙웰보다 37년 앞선 1812년 영국

에 이미 서양 최초의 여의사가 있었다는 학설이 최근 보고되었다. 1809년 에든

버러 의과대학에 입학한 제임스 배리라는 인물이 사실은 신분을 속이고 남장

(男裝)을 한 아일랜드 출신의 마가렛 앤이었으므로 그녀가 서양 최초의 여성 

의사라는 것이다.

의과대학 진학을 위해 에든버러에 도착하면서부터 남장을 한 배리는 공부

를 잘했다고 한다. 거의 모든 과목의 시험을 단번에 통과하여 1812년 의사 자격

을 취득하였고, 이듬해 런던의 가이병원과 성 토마스병원이 공동 개설한 외과 

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왕립 외과의사시험에 합격하였다. 그녀는 곧 군에 입대하는데 친척 중 한 명이 장군

이었던 때문이기도 하지만, 군대야말로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에 좋은 곳이었고, 나폴레옹 전쟁으로 많은 

군의관이 필요했던 육군이 별 의심 없이 받아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인 듯싶다.

군의관 배리는 1815년 6월에 벌어진 워털루 전쟁을 시작으로 인도, 남아공, 지중해연안, 캐나다를 전전

하면서 야전병원과 감옥, 한센병 환자수용소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환자들의 처우와 영양상태를 향상시

키는 데 힘썼다. 남아프리카에서는 모자가 모두 생존한 최초의 제왕절개수술에 성공하였는데, 이는 남아

공 의학 역사에 남은 대단한 성과였다. 아이의 부모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기의 이름을 ‘제임스 배리 무니

크’로 지었다. 그녀는 환자에게는 친절했지만 동료나 상사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다. 크림전쟁 때

는 유명한 나이팅게일과 언쟁을 벌인 적도 있다.

나이팅게일은 ‘나는 병원 뜰에 선 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 위에 올라앉은 그로부터 모

욕적인 훈계를 들어야만 했는데… 그는 내가 본 가장 무례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. 그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

가 상냥하고 직업적 기술이 뛰어난 의사였으며 병사들의 음식과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썼다. 그는 채

식주의자이면서 금주주의자였는데 언제나 존이라는 남자 하인 한 명과 개를 동반하고 다녔다…. 그가 죽

은 후 나는 그가 사실은 여자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…’고 당시를 회상하였다. 

작은 키, 왜소한 체격, 부드러운 손, 그리고 특이한 새된 음성에도 주위 사람들은 그녀가 여성이라는 것

을 눈치 채지 못했다. 그녀는 평생 남들 앞에서 옷을 갈아입지 않았으며, 1865년 이질에 걸려 죽기 직전 자

신의 사체를 절대로 남들에게 보이지 말고 사망할 때 복장 그대로 매장하라는 지시를 남겼다. 하지만 사체

를 살펴본 하녀가 소문을 퍼트렸고 신문들이 이를 보도하기에 이르렀다. 일생을 군의관으로 근무한 고위

직 장교의 성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여론의 비난이 두려웠던 영국 육군은 배리가 여성이었다는 

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였다.

그러나 최근 옥스퍼드 인명사전이 배리에 대해 ‘1865년 의학교를 졸업한 엘리자베스 개럿 앤더슨이 이

제껏 누려온 ‘영국 최초의 여의사’라는 명예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’고 기술한 것을 보면, 학계에서도 배리

가 여성이었으며 따라서 그녀가 영국 최초의 여자 의사였다는 새로운 학설이 점차 지지를 얻는 것 같다. 

남자 옷을 입은 여의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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